
눈ㆍ귀ㆍ코ㆍ모발의망진望診

1. 눈(안眼)의망진
눈은 오장육부의 정기精氣가

모두 집중된 곳이므로‘눈은
곧 정精이 된다’고 고전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 눈과 오장의 관계
①안쪽눈초리(내제內�)는

심장에 속하며 이곳이 적색을
띠면 심장에 열이 있는 것이며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
다.
②바깥눈초리(외제外�)는

소장에 속하며 이곳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소장승小腸勝(소
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
으로 보아야 한다.
③흰자위(백서白B)는 폐금

肺金에 속하며 이곳에 황색이
나타나면 평소의 피로를 나타
내는 것이다. 흰자위에 흰색이
반들거리면 폐기肺氣가 넘치는
상태로 간肝이 허약한 것이요,
흰자위에 청색이 나타나면 목
기木氣가 왕성한 상태로서 경
기驚氣나 폐결핵ㆍ만성 위장병
이 올 수 있다. 흰자위가 적색
을 띠거나 충혈된 것은 심열心
熱의 상충으로 나타나는 상태
로서 동맥경화ㆍ고혈압ㆍ결막
염ㆍ과로ㆍ피로ㆍ혈액순환장
애 등이 올 수 있으며 흰자위
에 백태白苔가 끼는 것은 폐승
간허肺勝肝虛인데광채와 윤기
가 없으면 병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④까만눈동자(동자瞳子)는

신수腎水에 속하며 그곳의 질
병은 대체로 신실증腎實症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
다.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즉 난시ㆍ근시ㆍ색맹 등은 모
두 심心ㆍ간허肝虛 증세에서
발생하며 신승腎勝ㆍ폐승肺勝
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럴 때
는 수지침 요법인 심정방心正
方 G 1 5ㆍN 1ㆍG 7ㆍJ 7을 써주면
매우 좋다.
눈동자를 좌우상하로 자주

굴리는 사람은 신기神氣가 평
안치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이
며 장차 중병이 들 징조다.
눈을 위로 치뜨는 사람은 신

승腎勝 환자에게서 많고 눈을
아래로 내려뜨는 사람은 신허
腎虛 증세에서 많이 발생한다.
불안초조하거나두려워도 눈을
위로 치뜨고 눈을 똑바로 쳐다
보지 못하면 모두 신기腎氣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세이다.
눈을 왼쪽으로 잘 돌리는 사

람은 간이 나쁜 사람에게서 많

고 눈을 오른쪽으로 잘 돌리는
사람은 간허肝虛 환자에게서
많이 온다.
눈의 윗까풀(상안검上眼瞼)

은 비위脾胃에 속하는데 아래
로 처져 있으면 비허脾虛 증세
이고 눈까풀이 무겁고 잠이 잘
오면 비승脾勝 증세이다.
눈의 아래까풀(하안검下眼

瞼)도 비위에 속하는데 위승비
허胃勝脾虛 증세에서 다래끼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2) 눈의 생기 구별법
정상인의 눈은 사물을 정확

하게 보고 안으로는 정채精彩
를 간직하여 정신精神의 반짝
임도 충실하다. 이러한 눈을
생기 있는 눈이라 부르며 깊은
병이 생겨도 치료되기 쉽다.
만약 흰자위가 어둡고 탁하여
정광精光을 잃고 부광浮光이
나타나면 그것을 생기없는 눈
이라 부르며 이 경우 가벼운
병이 생겨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3) 눈모양(안형眼形)의 구분

진단
①안와종眼窩腫
눈까풀이 잠에서 갓 깨어난

것처럼 부석부석하며 얼굴 전
체가 물기를 머금은 듯 색택이
있는 사람은 신장염腎臟炎의
부종浮腫으로보아야 한다.
여성의 경우 아래눈까풀이

청색이면 월경불순이며 약간
부은 것은 자궁의 이상으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②안와내함眼B內陷
눈이 안으로 푹 들어간 것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쇠약한 것
이며 눈이 안으로 약간 들어간
것은 장부의 정기가 완전히 빠
진 것이 아니므로 치료할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깊이 들어
가 사물을 볼 수 없다면 죽음
에 이른 상태이다.
③혼목수중昏目睡中
눈이 어지럽고 잠잘 때는 눈

까풀이 닫히지 않는 것은 비위
脾胃의 기운이 극도로 허약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④동공확산瞳孔擴散
동공이 커지고 시력이 부정

확한 것은 신수腎水 부족에서
오는 증상이다.
⑤안구돌출眼口突出
안구가 튀어나오고 천식이

있는 경우는 폐기종肺氣腫이
있는 증세이며 안구가 돌출하
고 목 부위가 붓는 사람은 갑
상선비대증 甲狀腺肥大症으로
보아야 한다.
4) 눈 부위의 색진色診
흰자위 색이 적색이면 심장

에서 병이 온 것이며 백색이면
폐, 흑색이면 신장, 황색이면
비장, 청색이면 간에서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흰자위가 갑자기 황색으로 변
하면 황달黃疸이 일어날 징조
이며 눈의 사물이 색택을 분별
하지 못하면 색맹色盲이 될 수
있다.

2. 귀(이耳)의망진
귀는 신장腎臟에 속하며 귀

부위를 지나는 경락은 삼초경
三焦經ㆍ소장경ㆍ담경인데 방
광경ㆍ대장경락도연결되고 있
다. 따라서 중이염ㆍ이롱耳聾
(귀머거리)ㆍ난청의 질환은 삼
초ㆍ소장ㆍ신승에속하는 경우
가 많다. 귀 부위가 빨갛게 윤
기가 있는 것이 건강한 표시이
며 황색이나 흑색ㆍ청색이면서
건조한 것, 또는 귀에 때가 묻
은 것처럼 지저분한 상태는 신
장이 나쁜 표시이다.

3. 코(비鼻)의망진
1) 코의 오색五色이 대표하

는 질병
코는 폐에 속한다. 따라서

폐의 기능이 좋으면 코가 냄새
를 잘 맡고 막히지 않는다.
코끝은 소료혈素꽝穴이라 하

며 준두準頭라고도 한다. 이곳
의 기색이 맑고 깨끗해야 건강
한 사람이다. 만약 준두의 색
상이 청색이면 비허脾虛 증세
로 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며 준두의 색상이 황색이면 습
열濕熱이 있는 것이고 백색이
면 실혈失血의 증상이고 적색
은 심비열心脾熱, 약간의 흑색
은 신승腎勝의 표현으로 본다.

준두의 색택이 맑고 윤택하
면 병이 없으며 병이 생겨도
곧 회복된다. 예를 들면 대장
승大腸勝의 증세가 있는 경우
이곳에 적색이나 어두운 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지침요법인
대장승방으로 치료하면 맥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적색이나
어두운 색상이 맑고 깨끗하게
된다. 콧구멍이 건조한 것은
대장과 위장에 열이 있기 때문
이며 건조하면서 준두에 흑색
이 생기는 것은 양열陽熱이 깊
어진 것이다.
2) 코의 외형변화
코가 부어오른 것은 사기邪

氣가 성한 증상이고 콧기둥이
주저앉는 것은 매독梅毒환자에
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콧물이 탁하면 외인성풍열外

因性風熱이 있는 것이며 맑고
깨끗하면 풍한風寒의 감기증상
이다.
탁한 콧물이 오래 계속되면

서 비린 냄새가 나는 것은 축
농증이며 준두가 빨갛게 되는
것은 석류코ㆍ딸기코라고하는
데 주독酒毒에 의한 것이고 폐
에 열이 있을 때도 나타난다.
콧기둥이 붕괴되고 눈썹털이

빠지는 것은 마풍麻風의 나쁜
증상이며 콧방울이 벌렁거리면
서 숨쉬는 것은 열사熱邪에 의
한 증상이다. 그리고 천식과
함께 코가 건조한 것은 병세가
악화되는 증상이며(폐기부족肺
氣不足) 어린아이나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4. 모발(毛髮)
머리카락은 위로 자라기 때

문에 심화心火에 속하고 턱수
염은 아래로 자라기 때문에 신
수腎水에 속한다. 전신의 피부
에 난 털은 폐금肺金에 속한
다. 눈썹털은 옆으로 자라므로
간목肝木에 속하고 겨드랑이ㆍ
생식기ㆍ배꼽의 털은 사유四維
에 속하므로 비토脾土에 속한
다.
위와 같이 털은 모두 오장五

臟에 속했으며 모두 혈액의 여
분이므로 광택이 있고 매끄러
워야 귀貴하고 건강한 것이다.
머리털이 삼[마麻]처럼 똑바로
서거나 초고焦枯하고 갈라지면
모두 죽는 증후에 속한다. 탈
모 등은 신승腎勝ㆍ심허心虛가
많고 원기부족에서 일어난다.
고려수지침요법에서는 환자

를 진료할 때 수지침사가 이러
한 망진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병세를 파악한 후에 삼일체질
검사와 맥진 등을 통해서 정확
하게 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
료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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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을
내가지킨다

權 赫 來
편집고문

실생활手指鍼

4월 8일 추밀공파 석담
공石潭公계 3 6세 권숙현
權淑賢씨가 2 0만원을, 4월
1 5일 추밀공파 정읍 서령
공署令公종중에서 1 0만원
을, 동 3 5세 권재옥權在玉
씨가 1 0만원을, 4월 2 0일
제천종친회에서 5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격려에

4월 1 2일 토요일 오후 6시
3 0분에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해암뷔페’9층 연회실에
서 안동권씨 부산종친회 산하
부산장년회釜山壯年會의 제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남녀회원
과 내빈 등 참석자는 6 0여명이
었다. 권봉환 총무가 사회로
국민의례ㆍ선조에 대한 묵념ㆍ
장년회강령 낭독을 하고 권영

현 회장이 내빈을 소개하였다.
내빈으로 부산종친회 권길상
회장, 권종갑ㆍ권세만ㆍ권영한
고문, 권중한 수석부회장이 소
개되고 부산종친회 산하의 금
정구종친회ㆍ동구종친회ㆍ북
부종친회ㆍ사상구종친회ㆍ사
하구종친회ㆍ연제구종친회의
회장과 총무가, 그리고 천등회
ㆍ감정공파친회ㆍ개인택시종

친회ㆍ청년회ㆍ부녀회의 회장
과 총무가 소개되었다.
권영현 회장은 개회인사말에

서 2 0 0 7년도의 주요 행사에 대
한 경과를 보고하고 2 0 0 8년도
의 사업목표를 세 가지로 요약
해 제시하였다. 이는 회원의
정예화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
는 장년회를 만들고 문중의 중
진과 외부인사를 초빙해 보학
강좌를 열며 회원의 아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권길상 부산종친회장이 축사

를 하고 권세만 고문이 격려사
를 통해 안동권씨의 자랑 네
가지를 소개하며 언제 어디서
나 각자 몸가짐을 조심하고 명
문가 자손으로서의 행실에 어
긋나지 않도록 언행을 바로할
것을 당부하였다.
권봉환 총무가 장년회의 자

세한 연혁보고와 경과보고를
하고 권도영 감사의 감사보고
에 이어 권영인 재무가 결산보
고를 하여 모두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기타토의 등을 마치고
는‘권문의 노래’제창과 권영
한 고문 선도의 만세삼창을 끝
으로 총회를 끝내며 2부의 만
찬과 연음 행사로 들어갔다.

<부산장년회 제공>

▲ 부산장년회의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장년회壯年會제7차 정기총회
4월 1 2일 연산동 해암뷔페에 6 0여회원 모여


